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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애플을 제치고 현금

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에 올랐다.

지난 31일‘비즈니스 인사이더’에 따르면 구

글은 2분기에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보유액이 

1천170억 달러를 넘어섰다. 이는 애플이 전날 2

분기 실적에서 공개한 현금 보유액 1천20억 달

러를 뛰어넘은 것이다.

이 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10년 넘게‘현금왕’

타이틀을 보유해 왔으며 한때 1천630억 달러에 

달하는 현금을 보유한 적도 있으나 최근 들어 

적극적으로 이를 줄이려 노력해 왔다. 6년 전 투

자자 칼 아이컨이 애플의 막대한 유보금에 대한 

비판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투자자들의 압박이 

있었기 때문이다. 대부분의 투자자는 회사가 막

대한 유동성 자산을 쥐고 있기보다는 그 돈으

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

나눠주는 것을 선호한다.

애플은 이런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18개월간 

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금 지급에 나섰다. 또 

연구개발(R&D) 예산도 최근 18년간 가장 높은 

매출의 15%까지 끌어올렸다.

반면 알파벳은 현금 유보금을 더 늘려가며 새

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이를 써왔다.

비즈니스 인사이더는“알파벳은 그동안 자사

주 매입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았으나 곧 이런 관

행이 바뀔 수도 있다.”고 전했다. 알파벳의 이사

회가 최근 자사주 매입용 예산에 250억 달러를 

추가하도록 승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. 올해 들

어 알파벳은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375

억 달러를 확보했다.

구글, 애플 제치고 
‘현금왕’ 등극

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생활가전(냉장고, 세탁기, 건조

기, 오븐, 식기세척기 등 5개 제품 합산) 시장에서 13분

기 연속 점유율(판매액 기준) 1위 자리를 지켰다. 높은 

기술력과 신뢰도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.

지난 30일‘한국경제’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랙

라인은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(4~6월) 미국 대형 

생활가전 시장에서 21.3%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발

표했다. 

이 실적은 지난 1분기 점유율(19.9%)보다 1.4%포인

트 높아진 것이다.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

형 생활가전 브랜드 중 월풀(17.2%), LG전자(16.1%) 등

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. 삼성전자는 

2016년 2분기부터 미국 대형 생활가전 시장 점유율 1

위를 유지하고 있다.

품목별로는 의류건조기가 2분기 20.7%의 점유율로 

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39%에 달하는 반덤

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.

30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

한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해 넥스틸에 38.87%, 세

아제강에 22.70%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. 이

외 업체는 중간 수준인 29.89%로 관세율이 정해졌다.

이번 판정은 지난달 10일 2차 최종 판정 이후 세아

제강이 행정오류를 제기하면서 이뤄진 수정 판정이다. 

당시 넥스틸은 38.87%, 세아제강은 27.38%, 기타 업

체는 32.49%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바 있다.

지난해 7월 1차 재심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 

1위를 지켰다. 미국 건조기 시장은 762만 대 규모다. 미

국에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가 

많아 건조기 보급률이 80%에 육박한다. 

전문가들은 삼성 건조기의 장점으로 차별화된 기술

력과 높은 신뢰도를 꼽는다. 미국의 정보기술(IT) 전

문 매체인 디지털트렌드는 삼성 건조기를‘가장 신뢰

할 수 있는 건조기’로 선정했다. 이 매체는“사용환경

에 따른 다양한 건조 모드를 제공하고 내구성도 뛰어

나다.”고 평가했다.

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도 올 상

반기에 21.1%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. 특히 2분

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.2%포인트나 상승한 

21.9%의 점유율을 올리며 분기 신기록을 세웠다.

또 냉장고도 상반기 23.8%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

위에 올랐다.

18.77%, 세아제강 14.39%, 넥스틸을 비롯한 기타 업

체 16.58%로 관세율이 정해졌다. 수출 비중이 커진 넥

스틸의 경우 이번에 두배가 넘는 관세를 물게 됐고, 세

아제강과 현대제철 등 기타업체의 관세율도 모두 올

라갔다. 다만 지난 2월 2차 예비판정보다는 대폭 낮

아졌다. 이때 상무부는 넥스틸에 59.09%, 세아제강에 

26.47%, 기타 업체에 41.53%의 관세를 매겼다.

송유관은 유전에서 원유나 가스를 끌어 올리는 데 

쓰는 철강재다. 지난해 한국은 약 3억5천만 달러 상당

의 송유관을 미국으로 수출했다. 도널드 트럼프 대통

령은 지난 15일 연방 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철

강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.

삼성전자, 미국 대형 생활가전 
점유율 1위 … 13분기 연속

미국, 한국산 송유관에 최고 39% 관세


